
�� 제20664호 2018년 1월 11일 목요일

제99회 전국동계체육대회 아이스하

키광주대표로출전한초등아이스하키

팀 아이기스(AEGIS)가 동계체전 출

전 4번째만에첫승을신고했다

초등 하이스하키팀 아이기스는 10일

오후 서울 목동실내빙상경기장에서 열

린 제99회 전국동계체육대회 아이스하

키 초등부 예선전에서 인천대표 체드

윅을상대로 50으로승리했다

동계스포츠 불모지인 광주에서 2013

년부터동계체전에광주대표로출전한

이후무승을기록중인아이기스로서는

이날의승리가의미깊다

1피리어드 때 박민우(4년)와 조영준

(6년)이각각득점에성공해 20으로앞

서나가던아이기스는 2피리어드때배

원기(3년) 홍성민(5년)이 추가 득점에

성공했다

아이기스는 인천의 거듭되는 공세에

도 골리 이동근(2년)이 선방하며 실점

을 허용하지 않은 가운데 3피리어드에

주장 박건하(6년)의 쐐기골에 힘입어 5

대 0 대승을거뒀다

아이기스는지난해 11월에열린동계

체전 광주지역 예선대회에서 울브스

(Wolves)를 접전 끝에 4대3으로 꺾고

광주대표로선발됐다

지난해 제니스리그 저학년 TOP 우

승 제4회U9 전국아이스하키대회 3위

제3회 유소년 제니스배 하키토너먼트

저학년 3위등전국대회에출전해꾸준

히성적을거둬왔다

전용연습장이없어광주염주빙상장

에서 다른 빙상 종목들의 훈련시간을

피해야간에만훈련하지만 할수있다

는열정으로꾸준히훈련에몰두했다

특히동계체전출전을앞두고는광주

와 서울을 오가며 야간 특별훈련을 실

시했고 8일간의 중국 전지훈련까지 추

가하며경기력향상에매진했다

지난 2007년광주지역을기반으로창

단된아이기스아이스하키팀은유치부

초등부 중등부 40여명이 소속되어 활

동하고있다

문필영 아이기스 감독은 첫 승리를

위해 열심히 뛰어 준 선수들이 자랑스

럽다 앞으로 있을 경기도 최선을 다해

좋은결과내도록노력하겠다고첫승

소감을밝혔다

아이기스는 11일 낮 12시 서울 자이

언트와 2회전경기를치른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류현진(31로

스앤젤레스 다저

스)이 2018년에

도 다저스 5선발

로시즌을맞이할

전망이다

미국 오렌지카

운티레지스터는 10일 다저스 선발 로

테이션을 점검했다 류현진은 클레이

턴커쇼와리치힐 알렉스우드 마에

다에이어 5선발로언급됐다

오렌지카운티레지스터는 자유계

약선수(FA)인 다르빗슈 유와 계약하

지않는다고해도선발투수는충분하

다 커쇼와힐 우드 마에다 류현진이

건재하고신예워커뷸러와브록스튜

어트 데니스산타나톰쾰러 로스스

트리플링 후반기복귀가예상되는훌

리오 우리아스도 있다고 기존 5선발

과대체자원들을거론했다

이에앞서MLB닷컴도류현진을다

저스 5선발로꼽았다

일단 류현진은 신예들보다 먼저 선

발기회를얻을것으로보인다

2015년 어깨수술을 받고 주춤했던

류현진은 2017년 5승 9패 평균자책점

377로 재기에 성공했다 후반기 성적

은 2승 3패 평균자책점은 317로 더

좋았다 불규칙한등판을감수해야했

지만 1262이닝을던져선발의명성을

되찾았다

다르빗슈가 다저스를 떠날 가능성

이 크고 선발 요원 브랜던 매카시와

스콧 카즈미어가 트레이드돼 류현진

의입지는더굳건해졌다물론 5선발

이란 평가가 긴장감도 안긴다 지난해

류현진은커쇼는물론힐과우드에밀

려불규칙한일정을소화해야했다

뷸러와스튜어트산타나등다저스

가 주목하는 신예들이 성장하면 류현

진을 위협할 수 있다 어깨 수술을 받

고 후반기 복귀를 준비하는 우리아스

도류현진의잠재적인경쟁자다

류현진에게도 2018년은 특별하다

올시즌이끝나면류현진은FA자격을

얻는다 2018년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하면 류현진은 대형 계약을 노리고 협

상테이블을주도할수있다 연합뉴스

화순출신 여자 알리임애지가도쿄 올

림픽금메달을꿈꾼다

지난해 11월인도에서열린세계여자유

스복싱선수권에서대한민국여자복싱최

초로금메달을딴임애지(20천사체육관)

는 관장님과 사범님의 도움으로 좋은 결

과가나온것같다 앞으로 2020년 도쿄올

림픽을비롯해여러국제대회에서도좋은

성적을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앞으

로의각오를밝혔다

임애지는지난해 11월인도구와하티경

기장에서열린세계여자유스복싱선수권

대회 60급에서빅토리아카를로(이탈리

아)를상대로 41판정승을거두며금메달

을목에걸었다

임애지의 금메달은 1985년 루마니아에

서 열린 제3회세계주니어복싱선수권대회

에서의 황경섭(당시 충주농고) 이후 유스

급(청소년부)에서는 32년 만이다 또여자

선수로는 청소년 성인 무대를 통틀어 최

초여서더욱뜻깊다

임애지는지난인도대회와제18회 자카

르타팔렘방아시안게임대표선발전의날

짜가 겹치면서 아시안게임에는 출전하지

못하게 됐다 하지만 2020년 도쿄올림픽

대표선발전에도전할수있는만큼올림픽

무대에서의활약이기대된다

화순초등학교 5학년때부터중학교 2학

년 때까지 간간이 취미로만 복싱을 해 온

임애지는 3학년 때 본격적으로 선수생활

을시작했다

당시중학생신분이라전국대회에출전

하지는못했지만화순군수배복싱대회등

지역대회에서우승했다그리고전남기술

과학고 1학년 때인 2015년 3월 경남 남해

에서열린전국종별신인대회 51급 4

월경북안동에서열린전국복싱대회여고

부 54급에 이어 8월 45회 대통령배 전

국시도복싱대회 57kg급에서도금메달

을 따내며 두각을 나타냈다 2016년에도

금메달 행진을 하는 등 자신의 실력을 세

상에알렸다

빠른 스텝에 이은 왼손 스트레이트를

주무기로 아웃복싱을 구사하는 임애지는

치고빠지는기술이탁월하다는평가를받

고있다

타고난기량은아니다끊임없이공부하

고노력한다

이른새벽기상해 1시간정도웨이트트

레이닝을 한 후 오후에는 다른 선수들과

화순전남대병원과 알뫼산 사이의 도로를

3바퀴(약 9)를뛴후돌아온다

이어 스텝박스줄넘기덤벨웨이트샌

드백스파링으로 이어지는 슈퍼셋트를

하고 저녁에는 스파링을 통해 자신의 훈

련량을채워나간다

훈련이 끝난 뒤에도 임애지는 바쁘다

자신과체구가비슷한남자선수들의경기

영상을보며자신의기술과움직임을비교

해수첩에적어보고 될때까지계속연습

하는 등 꾸준히 복싱에 대한 열정을 쏟고

있다

한국체육대학교 입학을 앞둔 임애지는

한 단계 더 성장하겠다는 각오다 그는 고

향인 화순을 떠나 더 넓은 무대에서 뛰며

각종 국제대회와 올림픽 출전을 위해 분

주히노력할계획이다

여기에어릴적부터시력이좋지않았던

임애지는지난해라섹수술을하면서더욱

경기에집중할수있게됐다

임애지는 대학에 쟁쟁한 선배들이 많

은데무척 기대된다 잘하는사람보다열

심히노력하는사람으로대중들에게기억

되는 복서가 되고 싶다며 포부에서도 그

만의성실함을알렸다

글사진김진수기자 jeans@

화순 출신 여자 알리 임애지 도쿄올림픽 金 꿈꾼다

지난해세계유스복싱선수권

한국여자선수최초우승

중학생때군수배제패

빠른스텝왼손 스트레이트

치고빠지는기술탁월

새벽부터밤까지훈련매진

화순출신복서임애지가화순읍천사체육관에서새로운도약을위한훈련에열중이다

류현진 5선발

美매체전망

아이스하키 불모지광주 초등생들이일냈다

아이기스 전국체전 4년만에첫승

귀여운 외모로 스키 요정이라는 별명

을지닌미카엘라시프린(23미국)이평창

올림픽 5관왕에도전한다

시프린은 2014년 소치 동계올림픽에서

최연소여자회전금메달리스트에등극한

뒤 평창에서 목표는 스키 5관왕이라고

당찬 목표를 밝혔다 사람들은 10대 소녀

의 지나치게 큰 꿈이라고 생각했다 그러

나 시프린은 이번 시즌 주 종목인 회전뿐

만아니라활강까지제패하며점점목표에

다가가고있다

시프린은 9일(현지시간) 오스트리아 플

라하우에서 열린 20172018 국제스키연

맹(FIS) 알파인 스키 월드컵 여자 회전에

서우승을차지해시즌 10승을채웠다

월드컵통산 41승째를거둔시프린에대

해 AP통신은 23세 생일 이전에 41승을

넘긴스키선수는안네마리모저프뢸(오스

트리아62승) 뿐이다 또 사상 최초로 같

은 해(2018년) 5연속 우승을 달성한 여자

선수로이름을올렸다고소개했다

여자 알파인 스키 월드컵 최다승 기록

보유자린지본(78승)은만 26세에 40승을

채웠다 시프린의 지금 페이스라면 본은

물론이며남자최다우승자잉에마르스텐

마르크(스웨덴86승)의 자리까지 넘볼 만

하다

이번시즌시프린은회전과(5회) 대회전

(2회)평행회전(2회) 활강(1회) 등 4개종

목에서우승했다

회전과 활강은 같은 알파인 스키지만

전혀 다른 종목이라고 해도 될 만큼 성격

이크게다르다 회전은짧은구간에촘촘

하게 박힌 기문을 통과하는 기술 종목이

며 활강은 최고 시속 160까지 나오는

스피드종목이다

시프린은지난해 12월캐나다레이크루

이스에서열린활강경기에서시상대꼭대

기에섰다불과 4번째출전에달성한진기

록이며개인첫활강우승이다덕분에시

프린은 올림픽 5관왕에 도전할 자격을 얻

었다

올림픽에서 알파인 스키는 회전 대회

전 슈퍼대회전 활강 복합(회전+활강)

등 5개 종목이 열린다 이중 시프린이 월

드컵에서우승해본경험이없는종목은슈

퍼대회전뿐이다

역대 올림픽 알파인 스키 단일 대회 최

다 메달리스트는 2002년 솔트레이크시티

대회에서 금메달 3개와 은메달 1개를 획

득한야니카코스텔리치(크로아티아)다

연합뉴스

D29

스키 요정 美 시프린 5관왕보러와요

인천 체드윅 5대 0 꺾어

전용아이스링크장없어

염주빙상장등전전

서울야간훈련中 전훈

할 수 있다 열정으로똘똘

오늘서울자이언트와 2회전

월드컵회전우승시즌 10승

23세 이전통산 41승 달성

사상최초한시즌 5승도


